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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한 유력 사업가가 8만 파운드(약 11만 

달러)를 들여 사후 뇌를 냉동하는 서비스에 신청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스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름

을 밝히지 않은 60대 후반의 이 사업가는 자신이 현재

의 몸으로 사망한 뒤 200년 이내에, 지금의 뇌를 전혀 

다른 사람의 몸과 연결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뇌 냉

동 서비스를 신청했다.

‘극저온학’(cryogenics)으로 불리는 이것은 인체냉동

보존술로도 알려져 있다. 시신이나 신체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 영하 196℃의 액체질소에서 냉동 보존하는 기술이

며, 이중에서도 뇌 보존은 냉동보존술이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꼽힌다. 이 보존방식은 미래에 소생 기

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 영국 사업가는 한 인터뷰에서“많은 사람들이 날 어

리석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시도도 해

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나는 200년 혹은 2000년 후에 다시 깨어날 것

을 대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놓았다. (뇌 냉동술로 다시 태

어나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체냉동보존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두 그룹이 선

두에서 이끌고 있다. 한 곳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알코르

생명연장재단이고, 또 한 곳은 미시간주에 있는 냉동보존

연구소(CI)다. 이외에도 오리건주의‘크라이오닉스(Ore-

gon Cryonics)’, 그리고 러시아의 냉동보존 회사인‘크리

오러스(KrioRus)’등이 있다.

알코르생명연장재단의 경우 이미 1,000명이 비용을 지

불하고 사후 인체냉동을 신청한 상태며, 신체 전체를 냉동

하는데 드는 비용은 25만 5000달러 선이다. 이곳에는 이

미 149명의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냉동돼 있으며, 이중

에는 극저온술로 냉동된 최연소 인간인 태국 국적의 2세 

아이 시신도 보관돼 있다.

냉동보존연구소의 비용은 조금 더 저렴하다. 이곳에서

는 현재 1인당 2만 8,000달러을 받고 인체냉동보존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연구소에는 환자 160명과 반

려동물 100마리 이상이 냉동보존돼 있으며, 사후 냉동보

존을 계획한 가입자만 2,000명에 달한다.

냉동보존연구소 책임자인 데니스 코왈스키(49)는“언젠

가 인류는 냉동보존 상태에 있는 시신을 되살리고 줄기세

포 기술로 다시 젊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인체냉동보존술로 냉동된 최초의 인간은 앞으

로 50~100년 안에 소생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은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다. 1967년 그는 폐로 전이된 신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 냉동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가 죽자 곧바로 냉동수술이 

실시됐고 이후 베드포드의 냉동체에서 수염이 자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냉동인간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한 번도 해동된 인간이 없다

는 사실 때문에 냉동인간 기술에 대해 비판적이다. 급속

냉각보다 한 수 더 어려운 급속해동은 그 기술이 아직 거

론 단계다. 엄청난 돈을 받고 냉동인간을 만들어 보관해

주는 사업은 현대의 과학을 이용한‘상술’또는‘사기’라

는 의견이 대다수다.

냉동인간은 살아날 수 있을까?

▲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인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왼쪽)과 냉동 

수술 후 그를 냉동 보관 용기로 옮기고 있는 연구진 모습


